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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배포일시 2018. 4. 12(목) /총 1매(본문1)

담당
부서

항공산업과 담 당 자
과장 박명주, 사무관 좌명한
∙☎ (044) 201-4223, 4224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“반려 하루 전날 자문...미리 짜놓고 불허?” 보도관련

□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

의견수렴*, 전문기관 검토,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진행하였으며,

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면허 자문회의 결과를 회의개최 다음날 

즉시 발표한 사항입니다.

* 정책 토론회 등에는 면허 신청 2개사, 기존 항공사, 관련 전문가 등이 모두 참석

□ 면허자문회의 위원은 공정성을 위해 회의 직전일 약 50명의 분야별

전문가 pool에서 추첨 선정하고 있으며, 이번 에어로케이․플라이

양양 자문회의에서는 2 개사 모두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

하여 면허반려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.

< 보도내용 (4.12, MBN) >

◈ 반려 하루 전날 자문한 국토부... 미리 짜놓고 불허?

ㅇ 항공사 유치를 바라는 강원도청과 지역주민은 배제하고 신규 면허발급에
반대하는 8개 기존항공사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

ㅇ 반려결정 하루전날에야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
열기도 전에 면허를 주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

산업과 좌명한 사무관(☎ 044-201-42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